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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가 매개하는지와 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격 양식 질문지(PSI-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ATAQ), 한국판 객관화된 신체의

식 척도(K-OBCS), 섭식장애 척도-2(EDI-2),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향성, 폭식행동,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

심, 섭식절제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사회지향성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경로에서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

적 체형의 내면화,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경로에서 사회지향성은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에서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

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을 증가시키고, 이는 순

차적으로 섭식절제를 증가시킴으로써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의 시사점과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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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

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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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점차 높아지

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마른 이상적 체형을 여

성의 미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

른 이상적 체형에 대한 기준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된다(Thompson & Stice, 2001).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들은 대중매체에서 마

른 이상적 신체에 노출되었을 때, 평균이나 과체

중의 신체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자신의 체형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esz,

Levine, & Murnen, 2002).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되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기준은 많은 여성

으로 하여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게 만

든다. 또한 자신을 비판적으로 살피게 하여 신체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 낮은 자존감, 섭

식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Heinberg, 1996;

Rodin, Silberstein, & Striegel-Moore, 1984;

Stice, 2001).

그러나 동일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노출되더라

도, 섭식장애로 발전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존재한

다.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소들로는

완벽주의, 강박증, 신경증, 부정 정서성, 위험 회

피, 낮은 자기지향성, 낮은 연대감, 사회지향성, 자

율지향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Cassin & von

Ranson, 2005).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성격적 특성 중에서도 사회지향성의 특성을 지닌

개인이 사회문화적인 압력에 더욱 취약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Duemm, Adams, & Keating,

2003). 사회지향성(sociotropy)이란 우울증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양식 중 하나로 제시되었

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며 타인의 인정과 애정에 집착하는 성격을

의미한다(Beck, 1983).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

은 타인과의 인정과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

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타인의 거부와 비난

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Friedman &

Whisman, 1998). 따라서 이들은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회적 수용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Clark, Beck, &

Brown, 1992). 사회지향성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폭식행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Frederick & Grow, 1996;

Friedman & Whisman, 1998; Krause, Robins, &

Lynch, 2000). 폭식행동(binge eating)이란 스스로

섭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짧은 시간에 많

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섭식

장애의 핵심적인 진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폭식행

동을 보이는 여성들은 통제집단보다 수용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Dunn & Ondercin,

1981; Katzman & Wolchik, 1984). 수용과 인정의

주제를 지닌 사회지향성이라는 성격특성은 폭식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임소영,

오수성, 2008; 조성실, 박기환, 2013; Frederick &

Grow, 1996; Krause et al., 2000). Friedman과

Whisman(1998)은 폭식증상 및 우울증과 관련된

성격 양식인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모

두 폭식 증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

울의 효과를 통제한 뒤에는 사회지향성만이 폭식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행동의 원인은 크게 부정적 정서모형과 섭

식절제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Stice &

Agras, 1999). 먼저 부정적 정서모형에서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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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완화시키거나, 감정을 덜 고통스럽게 전환

하기 위하여 폭식행동을 택한다고 설명한다

(Heatherton & Baumeister, 1991). 즉, 부정적 정

서모형에서는 폭식행동을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

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다. 한편, 섭식절제모형

에서는 폭식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주로 섭식절제

가 선행한다고 주장하며, 섭식절제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의 반작용으로 인해 폭식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olivy & Herman, 1985). 여

기서 섭식절제(dieting)란 먹고 싶은 충동과 싸우

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Polivy & Herman, 1985). 즉,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섭식 절제를 야기할 수 있

고, 과도한 섭식 절제에 대한 보상행동으로 결국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tice

(2001)는 이를 통합하여 폭식행동의 이중경로모형

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부정정서와 섭식절

제가 모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

타내는데, 사회문화적인 압력과 이로 인한 신체불

만족이 섭식절제와 부정정서를 야기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사회지향성이라는 성격특성이 폭식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부정적 정서모형과 섭식절

제모형 각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부정

적 정서모형을 통해 살펴볼 때, 사회지향성이 높

은 사람들은 부정정서를 더 쉽게 경험하며, 이로

인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지향

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

식행동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therton &

Baumeister, 1991).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조절효과를 나타냈는데, 정

서조절곤란의 하위 차원 중에서도 충동통제곤란

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

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방

희정, 2013). 즉, 동일한 사회지향성 수준에서 충

동통제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정서에 대해 명료하

게 이해할수록 폭식행동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사회지향성과

섭식장애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도 존

재한다(Krause et al., 2000). 사회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주저하고 이를 억압하게 되는

데, 이러한 특성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이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

일 때 폭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처럼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기

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한편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섭식절

제모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섭식절제모

형에서는 마른 체형에 대한 욕구가 섭식절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섭식절제에 대한 보상행동으로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Polivy &

Herman, 1985). 즉,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이 섭식절제를 야기하고, 이는 곧 폭식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ice & Agras, 1999;

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 최근 매

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가

날씬한 신체로 획일화되면서, 날씬함에 대한 사

회문화적 압력이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Becker, Bur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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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zog, Hamburg, & Gilman, 2002; Groesz et

al., 2002).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과

이를 내면화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

가시켜 다이어트 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폭식행동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Stice, 2001).

특히 사회지향성의 특성을 지닌 개인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선행연

구들이 존재한다(Duemm et al., 2003; Striegel-

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사회지향성

의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강한 욕구를 지니고, 타인의 애정과 인정을 중시

하는 경향이 있다(Striegel-Moore et al., 1986).

Duemm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사회문화적으로 제시하는 마른 이상적

신체를 많이 내면화하고, 이는 섭식절제와 폭식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은 타인의 애정과

인정을 얻기 위해 사회문화적인 압력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uemm et

al., 2003). 또한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섭식이나 체형, 체중에 대한 인지왜곡이 더 심했

으며, 이는 폭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소영, 오수성, 2008; 조성실, 박기환,

2013). 그러나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로

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지향성이

라는 개인적 특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섭식절제

에 이르게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섭식절제모형에

근거하여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섭식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모형에서는 여성

의 미의 기준으로 ‘마름(thinness)’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것이 섭식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한다(Stice, 2002; Thompson & Stice, 2001;

Tiggemann & Pickering, 1996). 이러한 사회문화

적 압력 하에서 마른 체형을 이상화시키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형성된

개인의 심리적 태도를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

화(Thin-ideal Internalization)’라고 정의할 수 있

다(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여성의 체형에 대한 사

회문화적 기준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기준을 인지적으로 내면화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Thompson & Stice, 2001). 이처럼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는 사회문화적인 분

위기는 여성들이 신체불만족을 갖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과도하게 체중 조절을 하게 만든다(Striegel-

Moore & Cachelin, 2001). 이러한 체중조절 노력

은 곧 섭식절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는 여학생 중 상당수가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이상선, 2007). 또한 외모에 대한

신념을 내재화하는 것은 신체 불만족을 증가시킴

으로써 폭식 경향성과 섭식억제 경향성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임숙희, 김교헌, 2009). 그러나

Duemm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섭식절제나 신체불만족의 매개

를 통해서만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

으로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폭

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섭식절

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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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신체 기

준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준은 실제로는 매우 달성하기

어렵다(Wiseman, Gray, Mosimann, & Ahrens,

1992). 따라서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한 규준을

내면화한 여성은 이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

의 신체를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을 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Mckinley & Hyde, 1996). 신체수치심(body

shame)이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신

체 이미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결국 신체수치심은 이상적인 기준과 자신

의 신체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체중감소 노력

으로 이어질 수 있다(Mckinley & Hyde, 1996;

Rodin et al., 1984). 따라서 신체수치심은 섭식절

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섭식장애 증상의 심각도는 전반적인 수치심보다

는 신체수치심이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urney & Irwin, 2000). 신체수치심은 이상섭

식행동을 야기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손은

정, 2007; Sanft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Tiggemann & Slater, 2001). 많

은 선행연구들에서 체형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섭

식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김

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Stice & Shaw, 1994).

Stice와 Shaw(1994)는 신체 수치심의 주된 원천

은 미디어에서 마른 이상적 신체를 보여주는 것

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감

시행동이 신체수치심을 야기하고 섭식장애 증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의 선행연구들은 신체수치심이 어떻게 폭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

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과 같은 사회문

화적인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지향성의 성격 특성을 지

닌 개인이 섭식장애로 발전하는 경로에서 사회문

화적 영향이 개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른

치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

를 밝혀왔지만, 이를 섭식절제모형을 근거로 하여

설명한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사회지향성이 사회문화적 변인을 매개하여 섭

식절제에 영향을 미치고,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폭식행동 간에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사회

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

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마른 이상적 체

형의 내면화를 많이 나타낼 것이고, 이상적 신체

와 자신의 신체가 부합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신

체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마른 이상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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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은 각각 섭식절제를 야

기할 수 있으며, 섭식절제를 하는 개인은 섭식절

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폭식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들 간 관계를 그림 1

에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향성, 마

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폭식행동은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둘째,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

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사회지향성은 신

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지향성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폭식행동을 일으키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

하였다(IRB 승인번호 : 1040395-201901-08). 섭식

장애가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특히 후기 청

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서 섭식장애 유병률이 가

장 높다는 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연구대상자를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하

였다.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

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고 총 406부를 자료 분석

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6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0.33세(SD=1.78)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자신의 키는 149cm에

서 178cm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161.67cm(SD=

4.99)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자신의 몸

무게는 38kg에서 93kg까지로 나타났고, 평균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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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kg(SD=7.40)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신체

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신체질량지수

(BMI)는 체중과 신장의 비율(kg/m2)로 계산된다.

연구대상자들의 BMI는 15.62에서 33.06으로 나타

났으며, 평균 BMI는 20.87(SD=2.62)로 정상 범위

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참가자(88.9%)는 저체중과

정상체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체중(6.2%)과 비만(0.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

거나 드물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71.2%는 다

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들 중 28.8%는 현재에도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성격 양식 질문지(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Ⅱ). 사회지향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 성격 양식 질문지(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Ⅱ)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Robins 등(1994)이 개발하였고, 이민규(2000)가 번

안하였다. 원척도는 ‘사회지향성(24문항)’, ‘자율지

향성(24문항)’의 2가지 요인 총 4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지향성 24문

항만 사용하였다. 사회지향성은 ‘타인 반응에 대한

관심(7문항)’, ‘의존성(7문항)’, ‘기분 맞추기(10문

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동의 안함, 6=전적

으로 동의)로 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이민규, 2000), 본 연구에서도

.90으로 산출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rie: SATAQ).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rie:

SATAQ)를 사용하였다. 이는 Heinberg 등(1995)

이 개발하였고,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원척도는 ‘내면화(8문항)’, ‘인식(4문

항)’의 2가지 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를

측정하기 위해 내면화 8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거의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보고되었고(김시연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산출되었다.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OBCS). 신체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

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OBCS)를 사

용하였다. 이는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하

였고,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가 번안 및 타

당화하였다. 원척도는 ‘신체수치심(8문항)’, ‘신체

감시성(8문항)’, ‘통제 신념(8문항)’의 3가지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수치심의 8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8로 보

고되었고(김완석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87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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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장애 척도-2(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섭식장애 척도-2(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는 Garner와

Olmsted(1984)가 제작한 척도를 Garner(1990)가

개정하고, 이임순(1998)이 번안하였다. 신경성 거

식증과 폭식증 증상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도구로 총 91문항으로 구성되며, 8개

의 소척도와 3개의 연구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연구척도

를 주로 사용한다. 연구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구

(7문항)’, ‘신체불만족(9문항)’, ‘폭식(7문항)’의 3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

을 측정하는 척도로 ‘폭식’ 소척도를 활용하였으

며, 섭식절제를 측정하는 척도로 ‘마르고 싶은 욕

구’ 소척도를 활용하였다. ‘폭식’ 소척도는 통제하

기 어려운 폭식에 대한 생각과 행동 경향성을 측

정하며, ‘마르고 싶은 욕구’ 소척도는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측정

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6=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에서는 6

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채점한다(Garner,

1990). 원척도의 채점방식은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를 0점, ‘자주 그렇다’를 1점,

‘대개 그렇다’를 2점, ‘항상 그렇다’를 3점으로 변

환하여 채점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각한 증상

탐지가 주목적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4점 척도로 변환하지

않고, 6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채점하였다. 이

상선과 오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각 척도별 내

적 합치도로 마르고 싶은 욕구 .86, 폭식 .7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마르고 싶은 욕구 .91,

폭식 .78로 산출되었다.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은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였고, Garner, Olmsted,

Bohr 와 Garfinkel(1982)이 개정하고, 이민규 등

(1998)이 표준화하였다. 본 척도는 섭식장애 정도

를 선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거식(13문항)’, ‘폭

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6문항)‘, ‘섭식통제(7문항)’

3가지 요인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소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섭식절

제를 측정하는 척도로 ‘거식’ 소척도를 활용하였

다.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소척도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과 신경성 폭식증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식’ 소척도

는 살이 찌는 음식을 피하거나 날씬해지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4(Garner & Garfinkel, 1979)로 보고되었다. 이

상선(2007)의 연구에서는 각 척도별 내적 합치도

로 거식 .87,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84로 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거식 .81,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80으로 산출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

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SPSS Amos 22.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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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에 앞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지표는 다음

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사회지향성은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하위척도를 측정변

인으로 구성하였다. 단일변수로 구성된 마른 이상

적 체형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은 문항묶음 형성

(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섭식절

제와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섭식장애 척도

-2(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와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을 활용하였

다. 섭식절제를 측정하기 위해 섭식장애 척도

-2(EDI-2)의 ‘마르고 싶은 욕구’ 소척도와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의 ‘거식’ 소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섭식장

애 척도-2(EDI-2)의 ‘폭식’ 소척도와 한국판 섭식

태도 척도-26(KEAT-26)의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소척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섭식절제와 폭

식행동은 각각 EDI-2와 KEAT-26의 소척도를 하

나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에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개념이 타당하게 측정되었

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

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

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가 매개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모형적합도

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서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향

성이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

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

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에

부합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2.0을 사

1 2 3 4 M SD 왜도 첨도

1. 사회지향성 3.65 .70 .12 -.21

2.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333*** 2.67 .90 .64 .46

3. 신체수치심 .263*** .620*** 2.96 .83 .10 -.56

4. 섭식절제 .266*** .780*** .670*** 2.71 .94 .62 -.18

5. 폭식행동 .291*** .518*** .395*** .594*** 2.31 .77 .99 1.16

***p<.001.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N=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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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측정변인의 적합도 지수는 =

101.711(df=34, p<.001), CFI=.977, NFI=.966, TLI=

.963, RMSEA=.070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

식절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

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

증 결과, =116.338(df=38, p<.001), CFI=.974,

NFI=.961, TLI=.962, RMSEA=.071로 양호한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회지향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370, p<.001)와 신체수치심(=.168, p<.001)에

모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마른 이상

적 체형의 내면화도 신체수치심(=.624, 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

적으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255,

p<.001)와 신체수치심(=.694, p<.001)은 섭식절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df CFI NFI TLI RMSEA

연구모형 116.338 38 .974 .961 .962 .071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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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섭식절제는 폭식행동

(=.67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

한 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한 내면화도 신

체수치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른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

은 곧 섭식절제에 영향을 미치며, 섭식절제는 폭

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는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

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본 연구에서는 95%의 신뢰구간에

서 5000번의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그림 3. 연구모형 검증(표준화된 회귀계수)

***p<.001.

DV IV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C.R.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사회지향성 .572 .094 .370*** 6.106

신체수치심

사회지향성 .275 .081 .168*** 3.400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659 .054 .624*** 12.295

섭식절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223 .043 .255*** 5.219

신체수치심 .576 .045 .694*** 12.815

폭식행동 섭식절제 .694 .054 .678*** 12.975

***p<.001.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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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

에서 사회지향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경로에서 모

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

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지향성과 폭식행

동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정

서모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섭식절제모형에 근

거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

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

로 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지향성이 섭식절제를 매개

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문

화적인 변인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지향성

과 폭식행동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

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

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즉, 사회지향성이라는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

은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마른 이상적 체형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러한 신체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마른 이상적인 신체를 내면화하고 신체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해 섭식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과도한 섭

식절제는 보상행동으로 폭식행동을 유발할 수 있

을 것으로 가정하였다(Polivy & Herman, 1985).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향성과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폭

식행동은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확인

한 결과와도 일치하며, 모든 변인 간 높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사회지향성은

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지향성이라는 성격특성이 폭식행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Frederick & Grow, 1996; Friedman &

Whisman, 1998; Krause et al., 2000). 또한 사회

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

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

Path
95% Bias Corrected CI

Lower Upper

사회지향성 →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 섭식절제 → 폭식행동 .0818 .2012

사회지향성 → 신체수치심 → 섭식절제 → 폭식행동 .0591 .1647

사회지향성 →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 신체수치심 → 섭식절제 → 폭식행동 .0178 .0559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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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변인 간 관련성이 지지되었다.

둘째,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마른 이

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가 매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 간의 관

계에서 세 가지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먼저 첫 번째 경로에서는 사회지향성이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섭식절제를 순차적

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

째 경로에서는 사회지향성이 신체수치심과 섭식

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에서는 사회지향

성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와 신체수치심,

섭식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

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

계에서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매개경로가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마른

이상적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욱 쉽

게 내면화할 수 있으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도

하게 됨으로써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향성을 지닌 개인이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마른 이상적 신체를

더 쉽게 내면화하며, 섭식절제를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Duemm et al., 2003). 또한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 많은

수치심을 느끼며, 섭식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회지향성이 높

은 개인들은 자신이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신체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 많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이상적 신체 기준을 달성

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Wiseman

et al., 1992), 마른 이상적 신체를 내면화한 여성

은 스스로 이상적 신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더 쉽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

로 보인다. 연구결과에서도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는 신체수치심을 매우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624, p<.001), 이는 사회문

화적 규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수치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신체수치심이 섭식절제를 예측하는

정도(=.694, p<.001)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

화가 섭식절제를 예측하는 정도(=.255, p<.001)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문화적 규준

을 인지적으로 내면화하는 것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섭식절제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수치심이 이상섭식행동을 예

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박지연 등, 2011; 손은정, 2007;

Sanftner et al., 1995; Tiggemann & Slater,

2001).

본 연구 결과는 사회지향성이 사회문화적 변인

들을 매개하여 섭식절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다

음과 같은 임상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먼저 사

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섭식절제모형

(Polivy & Herman, 1985)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

써 사회지향성이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서는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주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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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이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정서조절

의 어려움을 보일 때 폭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고 설명한다(박지현, 방희정, 2013; Heatherton &

Baumeister, 199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

성을 지닌 개인이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보다 쉽게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

한 수치심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섭식절제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이는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

인이 폭식행동을 나타낼 때, 이들의 인지적 메커

니즘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지향성의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

들이 다양한 변인을 매개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섭식문제를 나타내는 이

들의 기저의 핵심 신념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애

정에 집착하는 사회지향성의 성격특성이 자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이를 인지행동치료(CBT)와

같은 치료 방법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행동치료는 많은 연구에서 폭

식행동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권

호인, 권정혜, 2003; Brownley, Berkman, Sedway,

Lohr, & Bulik, 2007). 더욱이 사회지향성의 성격

특성을 지닌 개인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라는 인지적 요소를 통해 섭식절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마른 이상적 신체의 내면화를 감소시키는 것

이 폭식행동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마른 이상적 체형

의 내면화를 감소시키는 것이 이상섭식행동의 감

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tice,

Chase, Stormer, & Appel, 2001; Stice, Mazotti,

Weibel, & Agras, 2000). Stice 등(2000)은 마른

이상적 체형에 대한 내면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조화 이론에 근거한 섭식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조화 이론(dissonance theory)이란

개인의 인지, 태도, 행동 간의 부조화가 유발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하

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지, 태도, 행동을 바꾸는 것

을 의미한다(Brehm & Cohen, 1962; Festinger,

19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자들은 마른 이

상적 체형의 내면화에 대항하는 글쓰기, 말하기,

역할연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부조

화 개입 집단에서 플라시보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마른 이상적 체형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의 감

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ice et al.,

2001). 이와 같은 예방적 개입을 통해 섭식장애에

대한 위험요인을 지닌 여성들이 섭식장애로 발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수치심은 섭식문제와 가장 밀접하고 직

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인으로(손은정, 2007;

Tiggemann & Slater, 2001), 이러한 감정을 직접

적으로 다루는 것이 다양한 섭식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수치심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는

수용전념치료(ACT)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수용전념치료가 부정정서

와 폭식행동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아름, 손정락, 2015; 송혜정, 손정락, 2010).

위와 같은 임상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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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

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만이 아니라 섭식장애를

나타내는 다양한 입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

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섭식장애 임

상 군의 특성 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러나 남성에서도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기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적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성들이 보이는 폭식행동

에서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

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도구만을 활용했다. 따라서

응답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솔직하지 않게

응답했을 경우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

기보고식 응답으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등의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 변인 간 관계성을 검

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자료만을 활용하여 변인들의 관계를 확

인하였기에 변인 간 인과관계와 시간적 순서를 명

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시간적인 순서와 인과

관계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종단적인 연

구 설계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반복검증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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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Binge Ea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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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binge

eating, mediated by the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among young

femal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06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instructed to complete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II),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rie (SATAQ), 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OBCS),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and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ociotropy, binge e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The resul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ndicated that

sociotrop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binge eating through three different pathways. In the

first pathway, sociotropy influenced binge eating by medi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dieting sequentially. In the second pathway, sociotropy influenced binge eating by mediating

body shame and dieting sequentially. In the third pathway, sociotropy influenced binge eating

by medi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dieting sequentiall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sociotropy, binge eating,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shame, dieting, mediating

effect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섭식절제의 매개효과

- 945 -


